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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뉴스▐ 

 

대한주택보증 보증받는 PF 사업장 금리 낮춘다 
 

앞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는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연 4%대의 낮은 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관리해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제

때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표준 PF 대출’ 제도를 오는 5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은행의 외면으로 대폭 축소된 주택 PF를 손질해 주택업계의 사업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입니다. 

 

우선 PF 사업장의 대출 이율이 대한주택보증의 신용등급(AAA)에 상응하는 4%대로 낮아집니다.  현

재 이율은 4% 중반~8%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은행이 PF 대출금액의 1~3% 선에서 받던 수수

료도 면제됩니다. 

 

국토부는 또 PF 사업자가 대출금을 준공 후에 일시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끝

날 때까지 대출금을 분할상환해야 해서, 공사 중간에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비가 부족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밖에 대한주택보증 보증을 받으면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추가로 받거나 목표 

분양률에 미달할 때 대출금 일부를 강제 회수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도 중단됩니다. 

 

대신 보증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한주택보증은 PF 사업자의 자금 지출 등 분양대금을 관리해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대금 내에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현금으

로 지불합니다.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외상매출채권을 발급하고, 하도급업체

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공사비를 조달한 뒤 만기가 되면 대한주택보증이 관리하는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PF 사업은 위험의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라서 주택경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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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침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표준 PF 대출’ 제도 시행으로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사] 

ㆍ 경향신문 – 대한주택보증 보증받는 PF사업장 금리 낮춘다(2014. 4. 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463092

